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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

입니다.

[머니투데이 6.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)

<보도 내용>

□ 머니투데이는 연5000억 예보료, 누가 내나요? 제하의 기사

(6.20일)에서,

ㅇ “은행이 대출 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

방식으로 예보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..“예금자보호 

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나라는 지적”

ㅇ “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

없다.” 등 내용을 보도

<설명 내용>

□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

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, “금융회사”가 부담

하는 “금융회사의 비용” 입니다.

ㅇ 동 비용을 금융회사의 수익(대출이자 등)으로 충당할지, 다른 

비용(예금이자 등)을 절감하여 충당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경영

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□ 다만, 실제 금리 수준은 경쟁시장에서의 수요·공급에 따라 결정

되게 되는 만큼

ㅇ 금융회사의 금리원가 보전을 위한 실무처리방식의 차이가 실제 

금리수준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□ 아울러, 이러한 금융회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는 

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,

ㅇ 예금·대출시장의 경쟁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

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

 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